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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리는 선장면의 한 마을로 크게 네 마을로 나뉜다. 1리는 큰선장, 2리는 연동, 3리는 토
막사, 까치물, 4리는 창골이라 부른다. 선창리엔 총 567명이 살며, 155가구가 산다. 주민의
79%가 농업에 종사한다. 선창리는 면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75m정도 되는 곳에 위치하
고 있다. 선창리는 본래 신창군 대서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선장, 창
리, 연동의각 일부를 병합하여 선장과 창리의 이름을 따서 선창리라 하여 아산군 선장면에
편입되었다.

<선창리 위치도>

큰선장 연동 토막사 창골마을, , ,▩
큰 선장 마을을 선장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상고때부터 시장이 4일, 9일로 섰었는데 1917
년에 시장을 군덕리로 옮긴 후로 큰 선장이라 한다. 또한 지금의 면소재인 군덕리가 선장항
으로 선박이 드나들던 시절 선장항과 인정한 마을로 큰선장 본선장이라 불렀다고 한다.

연동마을은 선장 남동쪽에 있는 마을. 권씨가 살면서 마을 앞에 못을 파고 연을 심었다고
하여 연동이라고 하고 옛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만 살았기 때문에 가구를 전부 떼어 쌓아
지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으로 떼장거리라 불리기도 하며 학선초등학교가 있다. 토막사마
을은 선장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창고가 있었다. 또 6.25사변때 피난민들이 야림을 빌려
토막을 짓고 살았다하여 토막사라 일반인이 부르고 있다. 창골 마을은 아산시 선장면 선창2
리에서 80년도 선창 4리로 행정구역 분리 되었으며 창골이라는 명칭은 옛날에 창고가 많이

위치한 관계로 창골이라 함.

<조사당시 선창리 마을 관련사진>



위 치1)

큰 선장 마을은 위도 36-47-10, 경도 126-52-10인 지역으로, 면소재지에서 정북동쪽으로 1㎞
되는 곳엔 삽교천과 이어지는 작은 내가 흐르고 있다.

연동 마을은 위도 36-47-30, 경도 126-52-30인 지역으로, 선장 면소재 지에서 정동쪽으로 3㎞
정도 떨어진 마을이다. 면소재지를 지나는 623국도가 있는데 북동쪽으로 0.5 가다가㎞ 도로가
난곳(정동쪽)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2.5 되는㎞ 지점에 도로 양쪽으로 갈라진 마을이다.

토막사 마을은 위도 36-47-10, 경도 126-52-40인 지역으로, 연동에서 623국도를 따라 서쪽으
로 1.5 되는㎞ 마을이다. 다시 말해서 선장 면소재 지에서는 동쪽으로 직선거리 1.3㎞, 국도거
리 1.5 정도에㎞ 위치한 마을이다. 도로를 끼고 있는 마을을 사람들은 토막사라 부르고, 토막
사 약간 아래에 있는 마을을 까치물이라고 한다. 창골마을은 까치들과 연동 사이에 위치하

고 있다.

현 황2)

큰 선장의 인구는 남자 89명, 여자 74명으로 총 163명이다. 44가구가 살고 있는데 농업에 39
가구(86%)가 종사하고 연동은 남자 95명 여자 99명 총 184명이며 45가구가 산다. 45가구중
38가구(84%)가 농업종사하고 토막사는 총 129명으로 농가가 47가구(96%)이다 창골은 80년도
에 선창2리에서 선창4리로 행정구역 분리로 인구수면 가구수가 제일 적다. 인구는 총 68명

이며 남자는 33명 여자는35명이고 21가구중 10가구가(48%) 농가이다.

－ 인구 분포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큰선장마을 163 89 74

연동마을 184 95 99

토막사마을 152 72 80



생업-

농경지 현황을 살펴보면 큰선장마을은 논이 34ha 밭이 18ha이고 연동마을은 논이 28ha 밭이
12ha이며 토막사마을은 논이 27ha 밭이 13ha이다. 창골마을은 선창리에서 제일 적은 논이
13ha 밭이 12ha이다. 그리고 농기계 보유는 다른 마을과 별차이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

농기계 보유 현황-

문화시설로는 각리당 마을회관 1개소씩 앰프는 1개구비하고 있으며 사물놀이 악기도 구비
되어있다. 연령분포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 문화 시설

연령 분포-

창골마을 68 33 35

구 분

마을명
계 농 업 기 타

큰선장마을 100% 86% 14%

연동마을 100% 84% 16%

토막사마을 100% 96% 4%

창골마을 100% 48% 54%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큰선장마을 52ha 34ha 18ha

연동마을 40ha 28ha 12ha

토막사마을 40ha 27ha 13ha

창골마을 25ha 13ha 12ha

구 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분무기

큰선장마을 25대 15대 21대 8대 5대 20대

연동마을 22대 3대 8대 7대 3대 18대

토막사마을 35대 7대 35대 10대 2대 25대

창골마을 5대 2대 4대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 마을문고

큰선장마을 1개소 1 1조

연동마을 1개소 1 1조

토막사마을 1개소 1 1조

창골마을 1개소 1

구 분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세이상



성씨별 분포-

학생분포-

－ 최고령자

큰선장마을은 송간난 할머니로 94세이시고 연동마을은 90세로 원옥선 할머니이다.

토막사 마을은 이종낙 할아버지로 89세이시고, 창골마을은 정필모 할아버지로 84세이시다.

－ 호당평균소득

큰선장 마을은 약 1,000만원/년, 연동마을은 약 840만원/년

토막사 마을은 약 1,500만원/년, 창골마을은 약 800만원/년

자연 경관3)

큰 선장은 신동리 1구(섶골)와 논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뒤 야산 한쪽에는 많은
주택들이 있다. 마을 서쪽은 집 사이사이에 논이 끼여 있다. 동쪽 끝으로 논이 있으며 집과
들 사이는 좀 작은 언덕이 있다.

연동은 623국도를 끼고 있는 마을이며 도로 남쪽으로는 집과 논이 많다. 북쪽으로는 학선초
등학교가 있고 집도 몇채 눈에 뛴다. 마을 동쪽으로는 300m도 안 되는 지점에 선장저수지
가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도고골프장이 있다. 연동의 들은 집들의 남쪽
에 약간 있는데 창골의 들과 동서로 접해 있다. 또한 마을을 잇는 14번 도로의 끝나는 지점
이기도 하다.

토막사는 까치물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며 623국도를 가운데 끼고 있다. 토막사와 까치
물 사이에 높은지대에 논이있다. 까치물에서 국도를 지나 북쪽에도 논이 많다. 그런데, 이
마을엔 산이 사방에 하나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마을 변천과정4)

선창리는 본래 신창군 대서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선장리, 창리, 연동

마을명

큰선장마을 10 15 15 15 25 40 23 15 5

연동마을 14 20 20 25 25 35 30 12 3

토막사마을 10 23 14 10 12 40 25 15 5

창골마을 6 11 14 6 10 8 7 10 1

구 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황씨 최씨 권씨 오씨 한씨 기타

큰선장마을 11% 14% 25% 16% 34%

연동마을 24% 13% 11% 13% 16% 16% 7%

토막사마을 11% 24% 8% 6% 51%

창골마을 29% 20% 14% 14%
변씨
20%

3%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큰선장마을 18 15 10

연동마을 6 7 5

토막사마을 13 10 8

창골마을 7 1 3 3



의 각 부분을 병합하여 선장과 창리의 이름을 따서 신창리라 하여 아산군 선장면에 편입되
었다. 연동은 신창군 대서면의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선창리로 병합되
면서 아산군 선장면에 편입되었다. 편입된 후, 지형적인 문제로 두 마을로 나뉘어, 좀 외딴
곳에 있는 이 마을을 2구로 정하고 연동이라 불렀다. 1914년에 선창리로 병합된 후 두 마을
로 나뉘었었는데, 큰선장쪽을 다시 두 개의 마을로 분리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3구인 토막사로 부르게 되었다. 토막사는 6.25때 피난민들이 들어와 사는 바람에 새로운 마
을로 불리게 된것 이다. 창골마을은 선장면 선창2리에서 80년도 선창 4리로 행정구역이 분
리되었다.

입 향5)

큰 선장에는 구터라는 마을이 있는데 옛날 이곳에 판서를 지낸 서씨의 묘를 만들었다. 옛날
3정승 6판서 하면 대단한 권력가였기 때문에 이곳에 묘를 쓴다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모
두 이주시켰다. 아직도 그 묘가 남아 있으며 그의 후손이 이곳에서 5대까지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한 세대도 살고 있지 않다. 연동마을은 김씨가 처음 터를 잡았으며 제일 많
은 세대가 살고 있고, 그 후로 권씨와 오씨, 이씨와 박씨가 들어왔다. 박씨는 큰선장에 살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라 한다. 이런 성씨들 외에 기타 성씨들도 한,두세대씩 살고
있다. 토막사 마을엔 원래 큰 선장과 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박씨가 처음 터를 잡아 살았으
며 6.25때 피난민들이 들어오면서 각기 다른 성씨들이 많이 생겼다. 특히 이씨가 많이 들어
와 지금까지도 11세대로 가장 많다.

지 명6)

선장· {큰선장} : 선장리에서 가장 으뜸가는 마을 상고때부터 시장이 4, 9일로 섰었는데 1917
년에 시장을 군덕리로 옮긴후로 큰 선 장이라 함.

연동· {떼장거리} : 선장 남동쪽에 있는 마을 권씨가 살면서 마을 앞에 못을 파고 연을 심었
음. 또 떼를 가지고 지붕을 해 이었다하여 떼장거리라 불리기도 함. 학선 초등 학교가 있음.

창· 골 : 선장 남쪽에 있는 마을 옛날 창고가 잇었음.

서편말· : 선장 서쪽에 있는 마을.

구롱재· : 대텃골 옆에 있는 골짜기. 옛 기와조각이 많음.

군· 터 : 선장 서쪽에 있는 골짜기.

대텃골· : 군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

선창리· 절터 : 선창리 야산 경사면에 있다.

방죽골· : 선장 동쪽에 있는 마을. 앞에 저수하는 논이 있음.

가장골· : 선장 남쪽에 있는 마을.

동편말· : 선장 동쪽에 있는 마을.

까치물· : 선장 남쪽에 있는 마을. 옛날 창고가 있었음.

전 설7)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 할 만한 전설은 조사 되지 않았다.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8)

우친계·

·7월 7일 마을 안녕을 비는 제를 지낸다.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9)

김용기· 공적비(학선초등학교 부지희사) : 1979. 4. 10

1971년 김용기씨는 토지 4000여평을 희사하여 학성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산간 5개여 부락
어린이들의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였다.

종교 단체10)

기독교 연동장로교회­

공장현황11)



동호· (주) 대표 : 성락중 선창 327외2, 생산품목 : 난방용구제조

선우정공· (주) 대표 : 유성준 선창 산6-11, 생산품목 : 자동차부품

마을의 특성12)

지금의 면소재지인 군덕리가 선장항으로 선박이 드나 들던 시절 선장항과 인접한 마을로 큰
선장 또는 본선장 이라 불러왔으며 논농사를 주업으로 생활하고 있다. 1950년 6·25사변후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 살았고 한때는 양잠을 아산시 전체의 1/3을 차지했을 정도로 뽕 밭이
전부였으나 지금은 현대 자동차 협력 업체인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다. 요즘은 특산
물로 담배를 재배하고 있다.


